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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VⅣ 에서 생지에 이상적인 특성을 트렌드로 제안 

프리미에르 비전의 소재 트렌드 3개 중에서 세 번째 트렌드인 얼터너티브 

리플렉션즈(alternative reflections : 양자 택일의 考察)의 테마는 다음과 같이 5

개의 작은 테마를 내놓고 있다. 

첫째 테마인 ‘라운드 & 스퀘어(round & square)’는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코튼(cotton), 플렉시블(flexible)한 더블 페이스(double face), 소프트한 실크 소

재는 견뢰성과 동시에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고 있다. 코지(cozy : 포근한)한 

모직물, 푹신한 울, 짜임새를 많이 겹치게 한 밀라노 리브(milano rib)는, 니트

(knit)와 직물의 2가지 소재감이 포인트이다. 합성 섬유나 코팅으로 피부의 

유연성과 같이 생지의 순응성을 강화하면서 유연한 곡선의 실루엣(silhouette)

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늬도 굳은 데서 벗어나, 각을 둥글게 만든다. 기하

(幾何) 무늬를 부드럽게 만들어 아라베스크(arabesque : 아라비아풍의 환상적

인) 무늬를 구축하듯이 곡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둘째인 ‘포말(formal : 공식적) & 얼터너티브(alternative : 擇一하여야 할)’에

서는, 중량, 텍스처(texture : 組織), 후가공을 조정함으로써 생지에 이상적인 

특성을 만들고 있다. 구조가 단단하지 않도록 하고, 끈기를 유지하면서 유연

하게 만들고 있다.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드레이프성(drape성), 경쾌한 안정감, 

합섬의 비율을 높인 복합이나 적절한 스트레치성이 있게 하는 등, 다루기 좋



은 생지를 만들고 있다. 옷으로 만들기 쉽고, 천을 접어도 주름이 잡히지 않

는 모직물, 니트사 실크·텍스타일을 만들고 있다. 에이시미트리(asymmetry:좌

우의 불균형)를 활용하거나 균정하게 만들어, 포멀(formal)한 워드로보

(wardrobe : 옷장)에 변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인 ‘매트(mat or matte : 광택이 없는) & 루미너스(luminous : 번쩍이는)’에

서는 실크나 파인 울(fine wool), 합섬의 번쩍이는 것을 마무리 가공에서 상쇄

시킨다. 적절한 광택, 델리키드(delicate)한 파티나(patina : 古色蒼然한 빛), 광

택을 죽인 외관을 우선하고 있다. 에머라이징(emerizing : 침포 roller로 직물에

의 부드러운 起毛 加工), 효소 가공(酵素 加工), 워시(wash) 가공으로 빛을 아

주 죽이지 않으면서 번쩍이는 것을 줄여, 진하고 빽빽한 색채의 광택이 없는 

표면감을 만들고 있다. 

넷째인 ‘내추럴(natural) & 아티피셜(artificial)’은 자연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

이 아니라 자연을 회상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식물, 

목재, 잎, 버섯의 세부의 모양에서 착상을 얻어, 자카드(jacquard)나 프린트, 

자수, 레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식물 섬유와 동물 섬유와 필라멘트

(filament)의 복합으로 트위드(tweed)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슬럽사(slub糸)

가 눈에 띄며, 기분 좋게 따스한 니트사 직물을 만들어 낸다. 

끝으로 다섯째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 持續可能한) & 액티브(active : 

活動的)’는 개인의 쾌적함과 환경 보호의 밸런스를 찾아내고 있다. 보다 더 

환경에 착한 섬유, 염색 방법, 제조 공정을 택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 건강

한 생활, 패션(fashion)의 다이너미즘(dynamism)을 조화롭게 만들고 있다. 스

포츠를 평소에 받아들여, 기능적이며 건강적인 텍스타일을 개발하고 있다. 

항균, 온도 조절, 내수 투습과 같은 기능성의 범위를 넓혀 평상시의 텍스타



일에도 받아들인다. 건전하며, 퍼포먼스(performance : 成果)가 우수하여 매력

적인 미니멀리즘(minimalism :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는 생

각)을 추진하고 있다. 

( ) Ⅴ 소재전, 안테르 피리에르 – 알·누보의 모던한 스타일 제안 

안테르 피리에르 소재전은 란제리(lingerie : 여자용 속옷)의 소재를 주로 전

시하며, 2008년에는 란제리와 스포츠웨어를 주로 하는 모도시티 전시회와 함

께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안테르 피리에르는 2008년 전시회에서 제너럴 포럼(general forum)을 그랑 

팔레 양식(Grand Palais 樣式 :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메인 회장으로 건

설된 유명한 양식)의 고저스(gogeous : 화려한)한 유리 지붕 밑에 만들어 세계

적으로 프랑스의 예술을 자랑하고 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crystal palace)는 

초목 잎의 모양, 자연의 조형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짜맞춘 ‘아르 누보(Art 

nouveau)’의 모던한 스타일로 2009년의 겨울을 향한 트렌드를 제안하였다. 전

시회는 ‘크루티잔 모던, 재즈 에이지(jazz age : 울부짖는 20세대), 포브 바로크

(Fauves baroque : 바로크파의 野獸派), 바이오 글라무르(bio glamour : 生命의 

魅力), 에스프리 다다(esprit Dada :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대한 저항, 부정

을 상징하는 藝術 思想)’의 5가지 테마로 되어 있다. 

‘포효(咆哮 : 울부짖음)하는 20세대’는 20세대에 의한 퇴폐적인 분위기인 

상하이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으며, ‘포브 바로크’는 루벤스(Rubens)나 반 다이

크(Van Dyck) 등으로 대표되는 16세기에서 17세기에 융성을 자랑하던 벨기에 

(Belgie)와 네덜란드(Netherland)의 회화에서 볼 수 있는 황색을 배경으로 한 

‘아르 누보’로부터 듀피(Dufy : 프랑스의 裝飾的이며 輕快한 畵家)까지가 되겠

다. 



‘바이오 글라무르’는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의 작품을 널리 소개하

여, 아이리스(iris : 菖蒲 붓꽃)와 오가닉의 세계를 주안점(主眼点 : feature)으로 

한 플로럴 에로티카(floral erotica : 꽃의 춘화도)로 표현하고 있다. ‘에스프리 

다다’는 소위 낙서 아트의 작가로부터 영감(inspiration)을 받고 있다. 

이 외에 ‘제너럴 포럼’에서는 시기적절한(timely) 의제를 찾으러 오는 청중

에게 톱 레벨(top level)의 스피커(speaker)가 말을 걸어오는 스피커즈 코너

(speakers corner)를 만들고, 주요 토픽(topics)은 ‘보디 웨어(body wear)로 슬림

(slim)하게, 뷰티 & 비치(beauty & beach),  유럽(europe)에서 제조되는 장점

(merit)’ 등이 있다. 

또한 안테르 피리에르에 참가한 텍스타일 디자이너 빌리지(textile designer 

village)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페셜 이벤트(special event) ‘비치 아트(Beach art)’

를 홀(hall) 3에 만들었다. 비치웨어의 유명한 출품자로부터 선정한 크리에이

션(creation)의 쇼 케이스(show case)가 있다. 또한 파이버 이노베이션 에어리어

(fiber innovation area)에서 최신의 파이버를 소개하였다. 

( ) Ⅵ 이탈리아의 ‘모다 인’ 등 – 기발하고 새로운 것이 보통 

이탈리아(Italia)는 2005년 9월에, 대표적인 5개의 텍스타일 견본시(Textile 

見本市)의 경험과 품질과 전통에서 밀라노 우니카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탈

리아 무역 진흥회(Italia 貿易 振興會)가 도쿄에서 주최한 견본시에서는 ‘모다 

인, 플라토 엑스포, 이데아 코모’가 2009/2010 추동절 트렌드를 발표하였다. 

종합 컨셉(종합 concept)은 ‘기발하고 새로운 것이 보통이며, 새롭고 살살 

간지럽게 하여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자극적인 특징은 평범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트렌드 프리젠테이션(trend presentation)은 “모던(modern)하고 창조적이



면서도 평범함으로 만들어내는 모순된 면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

다. 거기에서는 얼핏 보기에 베이식(basic)하고 심플하면서, 복잡하고 실험적

인 요소가 들어있는 텍스타일이나 복식 부자재가 중요하다. 

테마는 4개이며,  ⓛ 둘러싸는 듯한 부드러움이 따스하고 친밀한 맛, 또는 

깃털(feather)같이 가벼우면서 소프트한 유혹  ② 세련되고 엄격하거나 빛나는 

고전성, 예술가답고 터치(touch : 觸感)감이 있는 ‘소극적인 글래머(glamour : 

魅力)’  ③ 리드미컬(rhythmical)한 움직임이나 건축적인 약동감(躍動感),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릴리프(relief)가 특징인 ‘3D 애니메이션(three dimensional 

animation : 立體 動畵)’  ④ 에코 판타지(eco-fantasy), 어린이 높이, 명랑한 하이

퍼 리얼리즘(hyper realism)을 표현하는 ‘색채의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등

이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가 들어남으로써 일본 시장에서는 소극적

인 글래머(glamour)가 유난히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은행원 티가 나는 서리가 내린 듯이 희끗희끗한 무늬의 플란넬(flannel)에 캐

시미어(cashmere)를 믹스한 것, 울 소재에 실크나 라메사(金箔糸) 등을 섞은 

보통의 광택감, 프린트 얀(print yarn)이나 경사 프린트와 같은 너그럽고 소프

트한 수채화와 같은 섬세함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색채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서양과 동양의 만남으로서 일본의 만화

와 미국의 포스터를 프린트나 자카드 등으로 표현하는 참신한 발상이 있다 

셀로판 리본(cellophane ribbon)이나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 등을 사

용한 플라스틱 마무리나 미러(mirror) 마무리와 같은 표면감이 신선하다. 이

런 곳에도 평범한 것이 뒤섞여 있다. 

이제까지 복식 부자재가 패션의 포인트가 되며, 흔해빠진 것이 아닌 독자



성이나 창조성을 내놓고 있다. 패션의 큰 조류인 에콜로지(ecology)의 테마는 

감히 테크놀러지 소재(technology 素材)나 인공적인 그린(green) 등으로 쉬르

(sur : surrealism 超現實主義)로 해석하고 있다. 

( ) Ⅶ 일본의 JFW-JC의 종합 테마는 ‘미의식의 재고’ 

JFW–JC(Japan Fashion Week – Japan Creation) 2009 추동전(秋冬展)은 예년(例

年)보다도 두달 빨리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종합테마 종합 Thema)는 미의

식(美意識)의 재고(再考)이다. 

미의식은 크리에이터(creator)로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확실히 느끼고 진

짜만을 만들며, 국제성이나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創造性), 현대성이 있으

면서 자유로운 패션을 만들어 제안하고 있다. 

작은 테마는 다음의 3가지이다. ‘무상(無常)한 물방울’은 조용한 자연 속에

서 엮어내는 아름다움, 자연스러운 섬세함, 한거(閑居)하면서도 예스러운 정

취의 세계 패브릭은 델리키트(delicate)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주며, 가볍고 소

프트하고 세련된 실크, 나일론, 비스코스(viscose), 텐셀(tencel), 큐프라(Cupra : 

cuprammonium), 합섬, 실크같은 섬유 등의 착용해서 기분 좋은 고급 소재, 오

리털 같은 가벼운 울, 울 복합(wool 複合), 플리츠(pleats)효과, 더블 고즈

(double gauze), 추상(抽象) 무늬의 레이스(lace), 이층 소재, 물방울 무늬, 유연

하면서 활기차게 흐르는 듯한 퀄리티를 표현하고 있다. 추상적이면서 그래피

컬(graphical : 그림을 보듯 생생한)한 자카드, 컬러는 약간 억누른 것 같은 데

도 독특한 특징이 있는 중간색이나 조용하면서도 차분한 한색계(寒色系)가 

있다. 

‘에로스(Eros : 사람)의 섬광(閃光 : 번쩍 빛나는 빛)’은 교묘한 센스(sense)



로 색채를 다루는 컬러풀(colorful : 다채로운)함, 색이 진하고 감미로운 당김

새와 부드러움, 대담하고 달콤하고 위험한 팬시(fancy) 소재와 실키(silky)한 

소재, 더블 페이스(double face), 자카드, 레이스, 하이테크 소재, 빛의 반사에 

따라 변하는 무지개 빛깔, 무아레(moire : 직물의 파형이나 나무테 같은 무늬) 

효과, 움직이는 광택, 아세테이트(acetate), 디지털 프린트(digital print), 폴로 그

라피(follow graphy), 벨로어(velours), 벨벳(velvet), 피부 감각(皮膚 感覺), 다층 

구조 니트(多層構造 knit), 매력적이고 미스테리어스한 표정, 이중 장치, 색조 

등의 미묘한 뉴앙스, 만화경, 그라데이션(gradation : 색채의 바림), 다색 라메

(다색 lame : 금속실을 넣어 짠 직물), 엉뚱하게 진하고 두꺼운 질감, 컬러가 

감미롭고 안정된 따스함, 형광과 같은 가벼운 브라이트 컬러(bright color), 새

로운 고저스(gorgeous)함과 모던함을 컬러로 표현하고 있다. 

‘파티시에(patissier :製菓 技術者)’의 미기(美技 : 훌륭한 技術)’는 질이 좋고 

세련된 장인기(匠人技)이다. 극도에 달한 테크닉, 산뜻하고 깨끗한 외관, 옷 

입어 기분 좋은 상질감(上質感), 완전한 것을 만들려는 의지, 완전하게 연구

된 크리에이티브한 마무리, 가벼운 듯한 마음의 깊은 속마음, 극세번수, 실크

·울·마털라세(silk-wool-matelasse : 견·모의 이중 요철 織무늬 ), 파티시에

(patissier)의 기술로 변환의 출몰이나 자유로운 새로운 텍스타일을 만들어 내

고 있다. 컬러는 극상으로 넋을 잃게 할 정도의 비터 컬러(bitter color : 황홀

하면서도 고통을 품은 빛깔). 고상하고 호화스러운 브라운계(brown계)의 맛있

는 향기와 멋을 부린 컬러 코디네이트(color coordinate : 여러 색이 잘 어우러

지게 조정)한 표현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